
호남권역 청년창업가들이 새로운 혁신을 모

색할수있는네트워킹행사가열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광주청

년창업사관학교는 27일 “전날 제주에서 제2회

호남권역동문네트워킹행사인‘커넥트데이’를

개최했다”고밝혔다.

중진공이운영하는청년창업사관학교는유망

아이템과혁신기술을보유한우수창업자를발

굴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지원과 창업코칭, 사

무공간, 시제품 제작 등을 일괄 지원하는 국내

대표창업지원사업이다.

호남권역청창사동문회는지난해초광주,전

남, 전북, 제주 지역에서 창립총회를 거쳐 연말

에 제1회 호남권 동문포럼 커넥트 데이를 광주

에서개최하면서시작됐다.

이번포럼은광주,전남,전북,제주창업사관학

교 입교 및 동문기업 40개사가 참석해 광주청년

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코스닥상장 성공사례

공유,스타트업간협업방안모색등네트워킹교

류,제주소재노인복지시설기부활동등ESG실

천의장으로확대해더욱뜻깊은자리가됐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호남권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

해새로운성장과혁신을모색할수있는뜻깊은

자리였다고생각한다”며“동문기업선후배들과

정보공유및상호교류가지속될수있도록동문

네트워킹의장을 스타트업상생·협력의모델로

적극지원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

/정은솔기자

호남권역청창사,동문포럼 ‘커넥트데이’개최

40여개사스타트업교류…노인복지시설기부도

지난26일제주에서열린제2회호남권역청년창업사관학교동문네트워킹행사에서참석자들이포즈를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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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광주·전남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

다광주는줄고전남은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따르면

지난9월광주지역출생아수는480명으로지난해

같은달(489명)과비교하면9명줄고전남은689명

으로같은기간(668명)에비해21명이증가했다.

올해1-9월까지의 누계 출생아 수는 광주 4천5

49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4천774명)대비 4.7%

감소해전국에서강원(-5.2%)에이어두번째로

높은감소율을기록했고전남은같은기간6천37

명에서6천185명으로2.5%증가했다.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

아 수)은 광주는 0.72명으로 1년 전(0.66명)대비

0.05명 늘었고,전남은1.05명으로 지난해(0.97명)

대비0.08명 늘었다.

지난 9월 광주·전남 사망자 수는 2천340명(광

주732·전남1천608)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여전히사망자수가출생아수를웃돌면서인구

는1천171명(광주252·전남919)이자연감소했다.

광주·전남의결혼건수는지난해동월대비두

자릿수대증가율을보였다.

광주의9월혼인건수는376건으로작년동월3

08건보다22%늘어났고,전남역시같은기간376

건에서474건으로26%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팬데믹 이후 혼인 증가가 출산

으로 이어지면서 3분기 합계출산율이 8년여만

에반등했다.

올해3분기출생아수는6만1천288명으로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523명(8.0%) 증가했으며 2012

년 4분기(5천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증가다.출생아수가늘면서합계출산율도0.7

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다.합계출산율도

2015년4분기이후처음반등했다.

9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천428건(18.8%)늘

어난 1만5천368건이었고 3분기 혼인 건수도 5만1

천706건으로1년전보다1만3건(24.0%)증가했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혼인이 지연됐다가 이후

몰려서이뤄진점이출생아수증가에영향을미

친것으로보고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이 예상

보다다소빨리증가하면서추계시점보다출산

율이빨리상승하는모습”이라며“지금수준이4

분기까지유지되면합계출산율이 0.72명을 웃돌

수 있다”고말했다.이어“다만합계출산율이반

등했지만,여전히다른나라와비교하면매우낮

은수준이다”고덧붙였다. /안태호기자

아기울음소리 ‘광주줄고전남은늘었다’
●통계청‘9월인구동향’

출생아수광주480·전남689명전년比9명↓·21명↑

전국3분기출산율0.76명으로반등…12년만에최고치뱜

여수시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이하 공발

협)가 2023년 산업 동향 및 각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사회공헌 비용이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7일 공발협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여수국가

산업단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공장장협의회

소속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참여하

지 못한 3개 기업을 제외한 35개 기업의 데이터

를기반으로작성됐다.

조사결과여수산단입주기업중여수시에본

사를 둔 기업 비율은 36.9%(14개 기업), 서울에

본사를둔기업은47.4%(18개 기업)로나타났다.

협력업체수는4천769개,외부작업자의연간출

입인원은367만7천719명으로집계됐다.

산단내상주인원은남자1만3천623명,여자69

4명등총 1만4천317명이며,신규채용인원은66

4명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직원의 지역별 거주

분포는 여수시에 1만93명(2022년 대비 147명 증

가), 순천 2천402명, 광양 323명, 전남권 외 지역

은1천158명으로나타났다.

사회공헌활동 현황에서는 사회공헌 담당 인

원이 88명,사회봉사단체수 106개,사회봉사활

동참여인원6천937명,사회봉사및지원비용은

174억5천9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공헌

비용은2022년대비크게증가했으며,이는상반

기 사회공헌백서 발표 토론회와 공발협 총회에

서지역지원금을추가반영한결과로분석됐다.

김신공발협사무국장은“이번조사에서사회

봉사및지원비용이지난2022년에비해크게증

가한 것은 상반기 사회공헌백서 발표 토론회와

공발협 총회에서 지역지원금을 포함해야 한다

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지

원금을 포함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표하겠

다”고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여수산단입주기업사회공헌비늘어
지난해2022년대비크게증가…공발협, 2023년산업동향·현황조사

광주은행은 최근 창립 56주년을 기념해 지역

소외계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특강을 실시

했다고27일밝혔다.

이번 특강은 광주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있는지역사회와청년지원을위한사회공헌

활동의일환으로,단순금융지원을넘어청년들

의꿈과도전을응원하기위해마련됐다.

이번 문화특강에는 유튜브 구독자 122만명을

보유한 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를 초청해 “인공

지능AI,어디까지왔을까?”라는주제로청년들

과 만나 AI의 발전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 흥미

롭게이야기나누는시간을가졌다. <사진>

유튜버 궤도는 특유의 쉬운 설명과 입담으로

과학을쉽게풀어내대중에게큰사랑을받고있

으며,이번특강에참석한소외계층및청년들에

게 AI를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과학적 사고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사회를 주도할

청년들에게 도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참석자

들로부터큰호응을얻었다.

행사에참석한한청년은“평소과학에관심이

없었는데,이번강의를통해과학이이렇게재미

있고흥미로운분야라는걸느꼈다.앞으로도이

런강연이많아졌으면좋겠다”고소감을전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의 소외계층 및 청년들

을위해 ‘희망이꽃피는공부방(129호)’,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10호)’,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

등을운영하며지연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

부터소년소녀·다문화가정등사회적약자에대

한지원활동에도힘쓰고있다.

고병일광주은행장은“이번특강을통해청년

들이과학과기술에대한흥미를느끼고,앞으로

진로와목표를설정하는데작은도움이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임채만기자

광주은행,과학유튜버 ‘궤도’초청청년문화특강

창립56주년기념븣인공지능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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